BR6116

98세의 명 강사

17-09-22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저는 98세되신 명강사의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은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이셨는데  김교수님께서는 제가 다녔던 중앙중학교의 은사이셨다는 인연으로 저는 김 교수를 창중에게 소개할 영예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백년을 살아보니”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신 김교수는 허리도 반듯했고 보청기도 끼지 않으셨습니다. 전국에 강사로 초빙 받아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원고도 없이 쩌렁 쩌렁한 음성으로 재미있고 뜻 깊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워진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동안의 김교수의 강의를 요점만 소개하겠습니다.

“60세를 제2의 인생로 시작한다”는 사람은 최소한 10년을 행복하게 살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 없이 60세를 맞이하면 기울어지는 생을 이어간다.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은 공부를 함으써 성장한다. 할 일이 없으면 봉사활동을 하라. 세부란스 병원에 가보면 6-70대의 노인들이 즐겁게 자원 봉사를 하고 계신다. 돈을 버는 일만이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시작하신 김 교수의 강의는 청중모두에게 새롭게 살 결의와 동기를 주셨습니다. 김교수님은 근 100세에 근접한 지금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나이는 75세였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지식과 학문을 늘리고 강화하는 일을 중단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성장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종근당의 창업자이셨던 이 종근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 그래도 굳은 결의와 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의 4대 제약회사를 만들었고 비엣남에 학교를 세웠다. 성공하지 못 하는 사람은 40세에 이미 늙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콩나물은 새로운 물을 계속 받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 처럼 인간도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추구하고 얻게 되면 성장을 계속한다고 김 교수는 강의 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국민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이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지금은 미국도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수능시험의 노예가 되어 각종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민족과 국가를 걱정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씨를 닦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가 염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스페인과 이탤리가 국력쇠퇴를 겪고 있는 주요 이유는 한때는 왕성했던 독서 열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93권의 책을 저술하신 김 교수는 올바른 메시지를 외치시는 중대사업을 늦추실 의도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 형석 교수님 앞에 서니 80 중반의 저도 청년이 된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
